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고 제2023-17호>

2023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2023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2023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

▣ 공모 개요

 ○ 공 고 명 : 2023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

 ○ 공모 주제 :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

 ○ 공모 부문 : 작곡

  

편성 연주 시간               시(詩)

노래와 피아노 또는

노래와 피아노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실내악(목관악기, 현악기 중 선택)

3~5분 이내

 · 이상호 「열망」

 · 박정애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 류명선 「부마의 바람」

 · 김석주 「봉기」

 · 조해훈 「그림이 되었던 그날」

         ※ 5개의 시 중 선택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시상 내역

  

구분 시상 및 상금 수상

종합 대상 상금 5,000,000원 및 상패

각 1명일반부 우수상 상금 1,000,000원 및 상장

대학부 우수상 상금 1,000,000원 및 상장

 ○ 주최 :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MBC경남

▣ 창작곡 공모 진행 과정

공고 공모접수 예선
(1차악보심사)

본선 및 시상
(2차실연심사)

수상작 
발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행사

‘23.6. 中 ‘23.8.2.
~8.11. ‘23.8.16. ‘23.9.23. ‘23.9.25. ‘23.10.16.

                                                                   ※ 수상작 발표 : 재단 홈페이지
                  

※ 본선(실연 심사) 유튜브 생중계 (MBC경남&재단)

  - 일시 : ’23. 9. 23.(토) 오후 4시

  - 장소 : 창원 MBC경남홀

 주최측(재단) 지역 연주단체에 의뢰 지역 내 연주단체에서 구성된 팀이 실연  



▣ 공모 접수

 ○ 접수 기간 : 2023년 8월 2일(수) ~ 8월 11일(금)

 ○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당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41, 4층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우)51729

   - 전화 : 055-265-1018

 ○ 제출 서류 : 출력본 및 USB 제출

  

출력본

1) 신청서 및 확인서 1부 (서식 1, 2)
  - 재단 홈페이지(http://buma1979.or.kr)에서 다운로드

2) 작품설명서 총 5부 (서식 3)
  - A4에 작성(500자 내외)

3) 악보 총 5부
  - A4 규격, PDF 파일, 악보와 표지에는 작품명 외 기재하지 말 것

USB

1) 악보(PDF) 

2) 작품설명서(PDF)

3) 음원 파일(mp3 또는 wav), 동영상 제외

   ※ 제출하는 USB 파일명에는 이름 표시

▣ 공모 심사

 ○ 예선

   - 재단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

   - 심사는 악보로만 이루어지며, 음원 파일은 참고용

 ○ 본선

   - 재단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 심사

   - 악보와 실연 연주 심사 후, 우수작 선정

 ○ 심사 기준

   - 대중성, 독창성, 창의성, 예술적 완성도, 취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신청 시 유의사항

 ○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으로 미발표 순수 창작곡

   -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되며 상금은 환수합니다. 

 ○ 악보와 표지에는 작품명만 기재, 악보 내에 이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악보, 음원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의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속합니다. 단, 수상작의 저작권은 (재)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사용 시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공모 최종 선정 후, 연주 실연에 있어서 작곡가와 협의 후 수정 가능합니다. 

 ○ 상금 수령 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우수작이 없는 경우 해당 부문 당  

 선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기념사업(창작곡 공모)담당 055-265-1018



     열망

이상호

파도처럼 밀려오는 함성 앞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

독재의 세상 속 18년 웅크리고 살아 온 뜨거운 열망

총구 앞에서도 탱크 앞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자유여! 민주여!

부서지는 포말처럼 흩뿌려지는 핏줄기여 자유의 민주의 꽃이여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박정애

나무가 나무에게 팔을 뻗어 어깨를 겯고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평등평화 상식과 순리가

일상이 되는 아름답고 강건한 나라로

우리 함께 가자고

우리 모두 숲이 되어 같이 살자고

강물 같이 흘러간 그 사람들

아직도 거기 있을라나

부산에서 마산에서 중앙대로를 가득 채운

경상도 사투리로 그날의 뜨거웠던 푸른 함성이

저 초록유혈이 물결치는 숲속에서

아직도 타오르고 있을라나

질곡을 건너온 항거의 역사

민주를 찾아 맨몸으로 싸웠던 등대 같은 사람들

그날의 노엽고도 서러운 의분은

피와 눈물의 함성이므로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았으니

돌아보면 초록으로 가는 길은 눈물겨워라

세상의 아픈 자리마다 꽃이 피었어도

고난의 연대를 기억하는 옹이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전후좌우 꽉 막힌 그때 그 거리로

다시는 그 절망의 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뒤돌아서지 않는 강물처럼

결코 다시는.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

         



           부마의 바람

류명선

그대 10월의 바람이 되어 왔구나

내 목덜미를 때리며 가는 너의 발자국

또다시 깨어나는 부마의 회오리바람 되어

우리의 품으로 찾아왔구나

최루탄 연기 속에 문드러진 그 얼굴로

우리들의 목마른 갈증을 뜯어내며

나가라,

나가라고

일렁이는 바람으로 살아왔구나

빗발처럼 우수수 몸을 날려서

저 퍼져가는 연막탄의 하얀 뼈되어

너와 나의 어깨에 어깨를 차고

나가라,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구나

윙윙거리는 함성으로 다시 다시 와

가지 않는 어둠 속에 잠잠하게

나가라,

나가라고

그대의 목쉰 10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

                      



           봉기

김석주

벌떼처럼 일어났지 이 땅의 주인들이

물러가라 독재정권 유신헌법 철폐하라

목청껏 민주주의를 돌려 달라 대들었지

하늘의 뜻에 따라 맞서고 뭉쳤음에

공수부대 장갑차도 무섭지 않고 오직

힘 모아 독재타도를 고래고래 외치었지

한목숨을 걸었다네 부마의 젊은이들

민주주의 삶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영차 함께 일어나

새 역사에 썼음이라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

                      



          그림이 되었던 그날

조해훈

뿌연 운무나 휘몰아치는 바람도 없었다

낡은 블록담집을 감싸는 햇빛은 음산하였고

휘청거리며 고개를 올라가는 바람은 가라앉았다

소주 냄새 몸에 밴 중늙은이도 한 사람 없는

오로지 새파란 젊디젊은 우리들

맵찬 바람 가르며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누구 하나 이 시간에 모이자는 약속 없이

집에 있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청춘의 정신으로, 굳이 운동권 학생이 아니어도

아무도 망설임 없이 달려 나와 두 주먹 쥐고

새 세상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되었던 그날

※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발췌 및 문자와 어구의 부분적인 변형, 생략, 반복은 허용됩니다

                      


